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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미분양주택 매입에 27조원을 투입한다는 

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.

◈ (1.7, 국민일보) 尹 “미분양주택, 정부가 매입 검토하라” 지시

□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27조원을 투입하여 미분양 주택 전체를 매입한다는 

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.

□ 지난 1.3일 국토교통부․환경부 연두 업무보고시 미분양 주택 관련 대통령 

모두말씀*은 미분양주택을 공공기관 등이 매입해 이를 주거취약계층에게 

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위기 관리와 주거복지 강화를 함께 도모

하는 방안으로서,

  * “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,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

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람”

 ㅇ 미분양 주택 매입은 재정여건, 임대수요, 지역별 상황 및 업계 자구노력 

등을 고려하여 그 수준 등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, 27조원의 주택도시

기금이 투입된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습니다.

 ㅇ 아울러, 정부는 미분양 주택 매입 외에도,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한 

PF대출 보증상품을 1.2일 신설(5조원)하여 미분양 증가로 인한 업계의 

자금조달 애로에 대해 지원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.

     


